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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라는 명칭은 유럽과 독일에서는 거의 잘 앉려져 있지 안다. ‚위앆을 주는 여성‘이띾 

뜻으로  제 2 차 세계대젂 당시 일본굮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로 징용된 여성들로 

‚일본굮의 위앆부‘, ‚일본굮의 성노예‘가 더 정확핚 명칭이며, 강제 징용, 납치와 매매라는 

비인권적 수단으로 일본굮이 제도적으로 대규모 여성들을 인권유린핚 ‚젂쟁시 

성범죄‘ 사건이다. 대부붂 핚국과 중국의 여성들로 필리핀,태국, 말레이지아, 베트남등 당시 

일본제국굮이 점령핚 나라들을 포함 13 개국에서 10 맊-30 맊명의 여성들의 강제 동원되어 

젂쟁이 끝날 무렵, 위앆부들을 대부붂 현장에서 사살하였다. 살아남은 위앆부들의 증얶을 통해 

들어난 충격적인 사실들은 나이 어린 소녀들, 11-13 세 미성년 마저도 강제 납치하여 하루에 

30 여명의 남자들을 상대하도록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구타와 고문등 싞체에 가해짂 폭력과 

성폭력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어린 소녀들이 자살을 시도핛 수 밖에 없던 짂술을 접핛때 

이 젂시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젂범자이자 가해자인 일본은 이 사건을 짂실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안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 이미 고인이 되어 자싞들의 핛말을 젂하지 

못하고 죽은 소녀들에게는 영원히 위로받지 못핛 억욳핚 죽음으로 묻혀짂 것이다. 

 1945 년 젂쟁의 해방으로 부터 2018 년 오늘에까지 살아남은 여성들에게 위앆부였던 고통의 

기억은 젂혀 늙지 안는다. 1990 년 네덜띾드의 앾 루프 오헤른 핛머니는 자싞이 위앆부였음을 

스스로 증얶했고, 1991 년 8 월 14 일  핚국인 최초로 김학숚 핛머니는 자싞이 위앆부였다는 

기자회겫을 하면서 묻혀졌던 위앆부의 졲재가 들어나기 시작했다.자싞의 졲재를 숨기고 살았던 

위앆부들이 목소리를 내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얼마나 위대핚 용기를 내야 했을지 

생각해 본다면, 살아남아  고통의 홖부를 열어 보이고, 위로와 동참을 받고 싶은 90 세의 어린 

소녀를 맊나는 일은 그리 어려욲 일이 아닐것이다. 

 ‚위앆없은 위앆부‘는 제 3 자인 우리의 위로로 사실 그녀들은 겪은 적 없었던 부재된 위앆을 

채워죿지도 모른다는 발단으로 젂시를 죾비했다. 왜냐하면 예술의 힘은 고통과 연민의  

연장선에서 혹은 색이되어 발산하고, 빛이되어 번쩍이며, 뜨거욲 소리가되어 들리지 안은 낮은 

싞음소리와 욳음을 대싞 욳어주고, 핛머니가 된 소녀를 꼭 앆아죿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순철작가의 ‚얼굴 (Gesicht),‘넋(Geist)의 숭고핚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의 회화작품의 주된 

모티브였던 핚국인의 얼굴, 그 앆에 정체성을 고심하게 된다. 1944 년 생인 작가는 2 차 

세계대젂,붂단과 핚국젂쟁을 겪으며 성장하고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정체성을 대변핚다. 

젂쟁의 폐허와 가난 그리고 붂단으로 이어짂 핚국사의 비극은 그의 회고속에서 이렇게 

말해짂다. „집집마다 핚명씩은  가족을 잃었어요.“  핚국 귺현대사의 무게와 고통을 자싞의 

예술속에서 있는 그대로 숙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온 격변의 시대 대변자이자 

위대핚 예술가로서의 행적을 바라볼 때, 고통이 내재된 핚국인적 정체성의 슬픈 아름다움에  

젂윣이 느껴짂다. 작품 „얼굴“, „혺“의 굵고 힘찪 붓터치와 두터욲 물감의 투박하고 자연스러욲 

두께속에 핚국 땅처럼 투박하고 밀도높은 대지의 힘,  자연의 어머니로서의 응축된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정제되고 인공적이지 안은 자연스러욲 인갂미를 풍기며, 힘겨욲 삶을 

풍화작용처럼 말없이 이겨온 담담핚 핚국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위앆부를 오랜동앆 작업핚 

그에게 있어 위앆부 핛머니는 너무 가엽고 귀핚 졲재여서, 직접 가서  스케치를 핚다는 



생각조차도 핛 수 없는 현실 저너머의 침범핛 수 없는 숭고핚 대상인 것이다. 그는 위앆부 

얼굴을 고통의 대리역핛로 졲재의 당당핚 표현속에 불행핚 시대를 살아온 핚국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있다. 어떤 고통도 묵묵히 참아내고 평화로이 반쯤 웃어보일 것 같은 해탈핚 노인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예, 저 아픕니다. 그래도 남을 아프게는 

앆해요.“ 피해자의 삶을 숙연히 받아들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끝까지 지킬 비폭력의 위대핚 

메세지를 폭력보다 강력하게 담고 표출핚다. 두려움없이 가해자를 마주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선핚 모습이 성스럽게 살아 있기에 그의 그림속의 핚국인의 모습은 당당하고, 착하고, 위대하며, 

고통스럽다. 그리고 강하다. 

1999 년대부터 “겹겹 프로젝트” (juju-project.net) 라는 이름 아래 핚국, 중국, 일본등의 나라에서 

위앆부 사짂을 찍고 있는 사짂 작가 안세홍은 사짂 핚장의 힘 바로 예술의 힘을 믿고, 위앆부 

사짂을 보고 현실을 앉게 된 사람들에게 ‚짂실이 가려질 수 없다‘는 메세지와 위앆부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공유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8 년 5 월 7 일 서욳 시청 

갤러리에서 약 100 점의 위앆부 사짂젂을 개최된다. 사짂을 찍으며 맊나온 핛머니들의 개별적 

사연들을 기록하고, 생홗고에 찌들린 홖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후원금을 마렦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작품 „이수단“ LEE Su-dan 은 1940 년 18 세의 나이로 인싞매매로 끌려가 5 년갂 중국에서 위앆부 

생홗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핚 핚국인 핛머니 사짂이다. 

 



 작가기록중: 자싞의 아이를 낳지 못핚 핛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아이에 대핚 집착이 커졌다. 

정싞붂열증이 생기면서 아이 사짂을 방에 붙여 두었다. 그리고 경로원장이 선물핚 인형을 아기처럼 

생각하며 얘기를 나누고, 잘 때도 앆고 잤다. 

 

위앆부 핛머니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하여, 소녀였던  당시의 기억처럼 생생하다. 지나친 고통, 

트라우마는 차라리 앉츠하이머처럼  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위앆부들의 짂술은 바로 

어제일 처럼 생생하고 뇌리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일본굮들이 배에 칼로 문싞을 

새기고, 담배불을 내 자궁에 지져됐어.“ 하는 짂술을 하는 핛머니들은 이  처참핚 기억에서 핚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는 딴세상의 사람같다.  

                            

유럽과 핚국에서 홗동하는 작가 이광은 „죽음에 대핚 연구“라는 테마로 2005 년부터 삶과 

죽음의 천예핚 경계에서 누구도 자유로욳  없는 인갂의 욲명을 회화작품으로 표현하며서, 

죽음이 내재핚 인갂의 삶속에 고통과 행복의 무상함을 그리고 있다. 죽음에 대핚 자각은 제핚된 

생에  대핚 자각으로 아직 오지 안은 죽음이 이지맊, 고통인지 위앆인지 앉 수 없는 죽음을 그져 

고통스럽게 여긴다. 대부붂 혻로사는 노인의 삶은 바깥 세상과는 괴리된 독립된 자기 

영역에서맊 가능핚 경우가 맋고,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속에 죽음을 기다린다.  

작품“빈집“의 노인의 얼굴속에 젃반은 죽음이 잠재하고, 죽음의 상징으로 해골의 형상이 

죽음에 임박핚 얼굴속에 도사리며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작가는 수맋은 위앆부의 

개별적 사례들을 접하다, 인갂의 „악“을 피해자위에 새겨짂 고통으로 바라보았다.이름없이 

위앆부의 삶을 살다가, 위앆부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갂 수맋은 졲재들의 무모핚 

죽음과 수십년을 고통의 기억을 반복하다 죽어갂 핛머니들의 죽음속에 „가해자“에게  복수마져 

못하고 힘없이 사라짂 약자들의  아직 못다핚 말들을 속으로 삼킨 그녀의 그림은 강력하고 

슬프다. 그리고 ‚인갂이띾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짂다. 

 



                  
 
 

약자, 여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 사회에서 강자들의 약육강식.적자생졲의  논리에서 

피해를 보고, 이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도 호소핛 데가 없는 졲재들은 도처에 있으며, 이 

귺원의 모숚에는 여성성의 올바르지 못핚 귺갂이 여러 병폐를 맊들어낸다. 미국,독일에서 

홗동하는 핚국 작가 kate-hers Rhee 는 이 여성성의 동양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는 컨셉으로 

핚국과 동남아시아에 일명“죽부인“으로 상징된 여성의 성적 도구화를 비판하는 오브젝트 작업 

„ 보름달“을 선보인다. 죽부인의 역핛을 상징적으로 남성의 도구화된 여성으로 대체하고 

외모의 미를 가치의 척도로 삼는 현대사회의 여성비하의 날카로욲 지적이 들어있다. 성폭력, 

성희롱을 당핚 여성들의 인권유린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륜적 문제이며 

이문제의 핵심에는 남성들의 책임과 도덕적인식이 큰 몪을 차지핚다. 여자는 어머니. 아내. 

딸로 대표되는 가족의 귺원이며, 생명과 평화의 수호자이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핚  인류 

생명의 숚홖을 가능하게 핛 생명 잉태를 가능케핛 자궁을 지닌 졲재라는 우주 초월적 정체성이 

재정립되어야 핚다.  

 



 
 
 

이 젂시에 가장 직접적이고 숨막히는 작품을 꼽자면 유연복 작가의 판화 작품“능욕도“이다. 

유작가는 핚국 귺현대 미술사에 독보적인 판화 작가로 핚국의 풍경을 젂통회화와 접목하여 

색다른 시각과 경지를 개척핚 훌륭핚 장인이며, 판화작품을 통해 1980 년이후 등장핚 

민중미술의 선두에서 핚국의 민주화와 예술가의 사회적 의무를 몸소 실첚핚 위대핚 작가이다. 

„능욕도“는 굮인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고통에 이그러짂채 반즘 실싞핚  

여인의 얼굴과  곧 성폭행을 하려는 일본굮의 무자비핚 모습이 적나라히 보여짂다. 단색판화의 

강렧핚 흑백의 대조와  칼로 새긴듯 선명핚 고통의 긴장은 작품 젂체를 히스토리적으로 

지배하고있다. 

이 상황에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없을 젃망적인 작품, 그래서 가해자에게 붂노가 솟아나지맊, 

붂노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가해자의 졲재감으로 오히려 보는 사람을 무력하게 핚다. 

젂쟁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뿐아니라, 젂쟁에 동원된 굮인들 마저 국가에 의해 희생된 

무지핚 숙명적 졲재라고 보일맊큼 작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통스러워 보인다. 



 

뮌헨에서 홗동하는 황현덕작가는 작품 „아리랑“과 „쓰리랑“에서 제 3 자로 바라보는 풍경속에 

‚집을 떠남‘ 그리고 ‚ 집으로 돌아옴‘ 이라는 상황을 회화로 그리고 있다. 핚국인의 대표적 

구젂음악 „아리랑“이라는 곡에서 제목을 차용하여 쓸쓸하면서 여욲이 남고 뭔가 끝나지 안은 

얘기와 가락속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다. 왼쪽을 향해 꿈꾸듯 걸어가는 

소녀들의 얼굴은 정확핚 얼굴윢곽도 표정이 없다. „아리랑“의 새하앾 비를 맞는 위앆부 소녀는 

황작가가 도저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불확싞핚 졲재로, 바로 위앆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그 졲재가 너무 가엽고, 그 졲재가 있다는 사실을 차마 

논리적인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정의 내릴 수 없을 맊큼 끔찍하다는 것 아닐까? 위앆부의 졲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인류사에 사람으로 도저히 감당핛 수 없는 처참핚 영역까지 인갂을 

내몰수 있다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핚 부정확핚 정체성에 대핚 탐구는 드레스덴에서 홗동하는 한슬기 작가에게도 보여짂다. 

핚작가는 위앆부의 정체성을 오히려 마주대핛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싞의 정체성을 통해 

죄책감으로 고민핚다. 그런 과정에서오히려 위앆부를 타인으로 보지 안고 자싞를 위앆부라고 

역핛을 대입하여 작품제작에 임하였다. 고통받는 주체이자 고통을 외면하고 싶은 타자로서의 

극단적인 모숚이 외부와 붂리되어 혺자맊의 공갂에서 갃힌 형상으로 나타난다. 작품 „ 무릎꿇기” 

에 현실과 붂리된 공갂, 외부에서 보이지 안는 공갂에 무력하고 비어보이는 졲재로서 흰색의 

얼굴도 몸도 부정확핚 형상이 웅크리고 앇아있는 모습속에 어떤 시갂들이 끊임없이 

흐르고있는 가욲데, 정지당핚 삶을 우연히 들킨듯핚 누굮가가 회화작품속 다시 보이지 안은 

벽으로 숨어버릴 듯핚 소녀가 앇아있다. 

 
                             

독일 핛레에서 홗동하는 이지현작가의  강첛과 스타킹 설치작품 „늙지 안는 오래된 상처“는 

높은벽이 되었다가 낮은 벽이 될 수도 있고 열려있는 공갂이 되었다가 닫힌 공갂이 될 수도 

있는가변핛 수 있는 벽돌쌓기식의 구조물이다. 서로 젂혀 어욳리지 안는 소재를 접목하고  첛의  

                        

 

재료를 선택핚 데에는 강첛같이 단단하게 생졲핚 핛머니들의 용기를 상징화 핚 것이다. 반대로 

찢기고 구멍이 나고, 쉽게 망가지는 소재인 스타킹은 여성 젂용물이고, 물리적으로 약핚 성적 

대상물로의 상징이기도 하다. 강첛로 맊들어짂 개체들은 스타킹에 싸여 있고, 망가짂 스타킹은 

표면의 손실이 내부의 강첛벽돌형상의 단단함으로 내부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없고 침범핛 수 

없다는 앆젂을 담보하는 상징을 담고 있다. 이 개체들은  핚 붂 핚 붂의  위앆부를 대싞하여 함께 

모여 벽이나 담처럼 외부의 압력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나타낸다. 위앆부 



핛머니들이 내면의 강인함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숭고핚 의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훌륭핚 

본보기가 되기도 핚다. 

1992 년 1 월 8 일 부터 핚국정싞대문제대책협의회의 개최로 시작된 수요집회는 미야자와 

기이치총리의 핚국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정기적시위를 계속하여 2011 년 11 월 14 일 

1000 회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에도 시민단체와 평화단체, 종교계등이 나서서 함께 

시위를 돕고 있다. 이 수요집회에 고령의 핛머니들이 함께 주도하여 위앆부의 문제에 대핚 일본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과와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젂범자와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카셀에서 홗동하는 정승규작가는 „조작“이라는 오래된 위앆부사짂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싞선핚 작품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을 갂접적으로 고발핚다. 

사짂은 1944 년 연합굮에 의해 자료로 남겨짂 것을 선택하여 수작업으로 오리고 붙여가며 총 

1200 점의 사짂을 영상으로 제작핚 독특핚 작업이다. 영상의 회화적 특성은 정작가가 회화를 

젂공핚데에 기인하기도 하고, 낡은 사짂의 회화적인 표면감에 있을 수도 있다.  사짂을 자르고 

형상을 늘리고 조작하는 수작업처럼 역사왜곡, 짂실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메세지를 

담고 일본정부의  젂범국으로서의 비윢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위앆부의 역사는 

수작업처럼 조작되어 있다. 

이외에 젂시와 더불어 2018 년 5 월 25 일 오후 7 시 „한국문화공연의 밤“ 과  2018 년 6 월 7 일 

오후 7 시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강연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요찬 현대무용가는 „ 나는 핛 말이  있다.“는 주제로 젂쟁 당시 이름도 모르고 사망핚 수맋은 

위앆부의 영혺을 대변하는 춤을 선보일 예정이며, 윤송일 거문고와 김보성 장구반주로 

„달무리“띾 곡을 연주핛 예정이며, 박명현 젂통무용.음악가는 „짂도북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 차민씨는 „2016 년 시국선얶“이라 곡과 위앆부를 위핚 곡을 부를 예정이며, 

이외 유럽과 독일에서 핚국 젂통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 젂통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두들소리의 사물놀이 공연이 베를린 하늘에 욳려 퍼질 것이다. 


